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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? 

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 / 미즈노 남부크 

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? 

2011에 처음 사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좋아하는 형으로부터 내가 성공하

길 바란다며 선물을 받은 책.  

매년 생각이 날 때 마다 한 번씩 읽는다.   

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 

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적어주세요,  

그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? 

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나요? 

자신은 절제를 위해서 술을 금하고 있다해도, 아랫사람들까지 똑같은 절제를 

시켜서는 안됩니다. 절제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.  

 

혹시 아랫사람에게 음식을 베풀더라도 자신은 세 끼 식사외에는 먹지 않는 절

제의 생활을 하면 지금보다도 더 크게 가운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.  

 

(검소와 인색은 다르다) 

진정한 검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낭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, 다

른 사람을 괴롭히라는 뜻이 아니오. 소인들은 검소하게 산다는 핑계로 아랫사

람들의 몫까지 아끼고 또 세상 인정상 내야 할 금전조차 내지 않으며, 남을 도

와 주는 일에는 일전 한푼도 쓰지 않소. 이것을 어찌 검소한 삶이라고 할 수 

있소? 이런 행동은 욕심과 인색에서 나오는 것이니, 운명을 흉한 길로 이끄는 

것이 당연하오.   

윗사람이 이런 인색함을 가지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없을 때는 일을 하지 않

으며, 심한 경우에는 윗사람의 금전에까지 손을 댄다오. 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

굽신대지만, 다른 사람들에게는 윗사람을 극악무도한 인간이라고 험담하는 것

이 예사요.  

이것이 다 검약과 인색을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일이니, 그렇게 하려면 검약하



지 않는 것이 나을 듯 싶소. 앞으로는 아랫사람에게 절제를 강요하지 말고, 오

로지 스스로 낭비하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, 자신과 주위를 다스려야 하오.  

 

천록이 다하고 명만 붙어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, 오래 괴로워하다 죽습니다.  

 

 

책을 다 읽고 나서 감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

모든 일에 대해 기승전 적게 먹어라라서 좀 헛웃음이 나오긴 하지만, 곰곰히 

생각해보면 음식을 절제하는 삶이 건강을 가져오고, 건강한 사람이 인생이 잘 

풀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에, 나이를 먹을 수록 다시한번 곱씹게 되

는 내용이다.  

 

항상 언제나 절제하고 덕을 쌓아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.  

 


